
제주신화월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추캉스(추석+바캉스) 프

로모션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신화월드 측은 신화리조트관

과 메리어트리조트관 이용고객을 위

한 추석 패키지 with 조안 테디 베

어 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1박 숙박권과 2인 조

식, 조안 테디 베어 상품 1개로 구성

됐다.

예약은 다음달 20일까지 가능하

고, 투숙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한식 레스토랑 제주선

에서는 한가위 차림상이, 중식당 르

쉬느아에서는 추석 월병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아울러 신화테마파크는 다음달

12일부터 15일까지 전통민요와 강

강술래 공연 등 한마음 대축제를 진

행한다.

서귀포시의 올 상반기(1~6월) 고용

률이 특별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의 77개 시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에 견줘

실업률은 높아 침체된 지역경제의

여파를 반영했다.

27일 통계청의 2019년 상반기 지

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에 따르면 제주도의 고용

률은 서귀포시 70.2%, 제주시는 66.2

%로 각각 나왔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서귀포시 70.7

%, 제주시 65.8%에 비해 0.5%p와

0.4%p 감소 및 증가한 수치로 대조

적이다. 이에 따른 취업자는 제주시

26만9000명, 서귀포시는 10만5000

명이다.

실업률은 서귀포시 2.8%, 제주시

2.5%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의

각 1.6%보다 0.9%p와 1.2%p 각각

증가했다.

실업자는 제주시 6800명, 서귀포

시 3100명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4100명에서 2700명이 늘었

고, 서귀포시 역시 1700명에서 1400

명이 폭증했다. 백금탁기자

정부가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

소보다 1.4배 더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

용을 포함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다음달 11일까지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명

절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는 10대 성

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1.4배 늘

려 8만5000t을 공급할 계획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4개 농산물은 평소보다 1.7배

늘린 2만3652t을, 소고기와 돼지고

기, 닭고기, 계란 등 4개 축산물은 평

소보다 1.3배 많은 6만936t을 각각

공급한다. 밤과 대추 등 2개 임산물

은 평소보다 2.9배 늘린 168t이 시장

에 풀린다.

농식품부는 과일과 축산물 중심으

로 다양한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공

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산림조합 특판장 등 오프라인

장터 2690곳을 개설해 10~50%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성수품 가격 및 선

물세트 구입비용, 주변 장터 정보 등

의 유용한 정보를 농산물유통정보와

바로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

로 제공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특별사법경찰

관과 명예감시원 등 500개반 4100여

명을 동원해 추석 성수품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상민기자

올 2분기(4~6월) 제주지역의 갈치

어획량이 크게 줄고 이에 따른 생산

액도 급감하며 어가의 한숨이 깊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제주도 어업생산동향조사 에

따르면 이 기간의 제주지역 어업 생

산금액은 1417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963억원보다 546억원(27.8%) 줄었

다. 이는 평년(1744억원) 수준에도

18.8%가량 부족하다.

전체 어업별 생산금액도 일반해면

어업 867억원(-20.0%), 천해양식어

업 547억원(-37.6%), 내수면어업 3

억원(-11.1%) 등으로 모두 감소했다.

주력 업종인 갈치는 고전했다. 2분

기 생산량은 3543t으로 전년 동기의

5701t에 견줘 2158t(30.9%) 줄었

다. 생산금액도 425억원으로 작년

674억원보다 249억원(37.0%) 급감

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도내

갈치잡이 어선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매년 상대국 EEZ(배타적경제

수역)에서의 어획량과 시기를 결정

하는 한일 어업협정이 일본근해 진

입 한국어선 감축 규모 등에 대한 합

의 불발로 2016년 이후 4년간 답보

상태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경제보

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당

분간 합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어민

들의 한숨은 커져가고 있다.

실제 제주의 갈치잡이 어선들은

서귀포 남쪽 200㎞ 떨어진 일본

EEZ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고 600㎞

나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

역으로 원정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

에 따른 유류비 등 출어경비가 2~3

배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잡은 갈

치 역시 원거리 조업으로 생물보다

는 냉동하기 때문에 가격마저 절하

되고 크기도 작아 제값을 받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유류비 확대 지원이 요구된다.

반면 전체 어업생산량은 멸치가

많이 잡히며 1조9208t을 기록했다.

지난해 1조8272t에 비해 936t

(5.1%) 늘었다. 5~6월 제주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며 2549t 상당이

잡혀 그야말로 풍년 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t보다 90배 이상 급

증했다. 멸치 생산금액은 9억5469만

원으로 전년 동기 2083만여원에 비

해 44배 폭증했다. 전갱이류 생산량

도 1788t으로 전년 동기 634t보다 3

배 가까이 늘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구좌 당근을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

업으로 선정해 구좌 당근의 고부가가

치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27일 배포한 구좌 당근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의 특화 자원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

관 산업을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매년 공모를 거쳐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대상을 선

정하고 있다.

한 책임연구원은 구좌는 국내에

서 가장 많이 당근이 생산되는 곳으

로 구좌 당근은 오랫동안 지역특화

작물로 성장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산 세척 당근이 수입되면

서 경쟁력에 위협을 받고 있다 며

구좌 당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리 개발과 식품,

화장품 등으로의 상품 다각화가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좌 당근이 6

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돼

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 책임연구원은 구좌 당근이 이

미 6차 산업 후보군에 포함돼 있어

선정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면서 내년 1월 제주도가 정부 공모

에 신청해 구좌 당근이 을 6차 산업

화 지구 조성사업으로 선정되면 첫

해 4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30억원

을 지원 받아 생산, 제조, 가공, 관

광, 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산업을 발

전시킬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 책임연구원은 지구 지

정을 전제로 구좌 당근 융복합산업

의 비전 목표 수립, 사업 추진단과

자문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제안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7일
코스피지수 1924.60

+8.29
▲ 코스닥지수 588.32

+5.41
▲ 유가(WTI, 달러) 53.64

-0.53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34.73 1192.27 1EUR 1374.65 1321.01

100 1167.87 1127.71 1CNY 177.56 160.66

2019년 8월 28일 수요일6 경 제

갈치 어획량 급감에 어민들 한숨

올2분기(4~6월) 제주지역의 갈치 어획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9% 줄어들면서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한라일보DB

추석 대목 앞둔 농수산물도매시장 추석을 보름여 앞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선물용 과일 등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